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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본 소비 심리의 상징: 59엔 햄버거1)

- 일본 맥도널드의 가격 인상 조치

올 2월 동사는 지난 2년 간 지속해왔던 평일 반액 세일(1개 65엔, 주말

가격 130엔) 을 중단하고 주말과 주중 구분 없이 햄버거 가격을 80엔으로

일원화함

당시 후지다 덴(藤田 田) 사장은 일본의 경기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

중 매출 감소분은 주말 가격이 130엔에서 80엔으로 인하될 경우 확대될

소비로 만회될 수 있다고 봄

그러나, 예상보다 일본 소비자들의 가격 일원화(실질적인 가격 인상) 조치

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세게 나타났으며, 2002년 6월 중간 결산에서 동사

의 경상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0% 감소하였음

- 그리고, 맥도널드 측의 갑작스런 가격 인하

동사는 4월에 방문 고객 1,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

하였고, 소비자들은 80엔의 햄버거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

으로 나타남

이에 따라, 맥도널드는 8월에 햄버거 가격을 80엔에서 59엔으로 즉각 인

하였으며, 이러한 가격 인하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긍

정적인 것으로 조사됨

59엔 햄버거 발매 1주일간 매장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 25% 증가하면서

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매출액도 1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- 맥도널드의 가격 인상–인하 조치 는 최근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

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

패스트푸드업계뿐 아니라 PC업체인 NEC나 후지통신, 그리고 맥주업계

1) 日本經濟新聞(2002년 8월 19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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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도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차가운 반응으로 가격 전략을 재조

정하고 있음

현재, 일본 소비자들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래에 대한 불안

감 때문에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면을 보이고 있음

2001년 가계 조사를 보면 회사원의 연봉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

서 전년 대비 0.8% 감소하였으며, 니혼게이자이(日經)신문의 조사에서는

민간 기업의 여름 보너스가 전년대비 4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또한, 실업률은 5%대까지 올라가서 고용 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

로 나타났으며, 덴쯔(電通)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들이 보너스 사용처로

저축이나 대출금 회수 를 제1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남

- 개인 소비 심리의 위축

최근 3년 간 일본백화점협회의 전국 매출액, 일본체인스토어협회의 전국

슈퍼마켓 매출액, 그리고 전국 편의점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, 현재 일본의

개인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음

전국 백화점의 매출액은 아직까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

있으며, 지난 6월 전국슈퍼마켓의 매출은 43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되었

다가 7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음

< 맥도널드의 59엔 햄버거> < 소매업의 매출액 증감율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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